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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 言

조선시대 전기 문학은 이른바 道學波와 詞章派의 두 조류로 나뉘어진

다고 한다. 그러므로 한국문학의 흐름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선 도

학파의 문학․문학사상이 구명되어야 하며 그 대표적 인물인 퇴계선생

의 문학을 연구하는 일은 필요하고 불가결한 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선생의 철학․사상’에 관한 후인들의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생의 문학에 관한 연구’는 시조, 가사 외에는 별

로 많지 않다.1)

  *   전 계명대 한문교육과 교수(작고)

 **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집   제8호(1981) 게재논문

 1) 徐首生, 퇴계문학의 연구, 경상북도 퇴계학연구 제 1輯 1973.

     王甦, 退溪詩學, 退溪學硏究院 退溪學報 第 21∼25輯

     李東歡, 退溪 詩世界의 한 局面, 退溪學硏究院, 退溪學報 25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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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은 참으로 방대한 漢文學 작품 ―詩, 書簡, 紀行, 論說 그리고 

다른 저술들을 남겼다.

선생은 중년에 벌써 河西로부터 ｢李杜文章王趙筆｣이란 칭송을 받았거

니와 선생이 손자인 蒙齋公(諱 安道)에게 보낸 편지에

今得鄭子精書 有一相云 李某不當輕接後輩 今之抗疏紛紛 李某之所使然也 

可笑 且云 其所著詩文 傳播都下 亦不當云云 此則至當之言也 景善衰吾拙

詩文 至於成卷 豈不取人怪怒耶 今幸入吾手切勿推尋事 告之2)

라 한 것이 있는데, 이로 보아 선생의 詩文은 생존당시 이미 都下에 널

리 전파되어 있었으며 秋淵(禹性傳, 字 景善)같은 이는 선생의 시문을 

모아 책을 만들어서 이를 돌려가며 읽었던 것이다. 이처럼 선생의 작품

은 이미 당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년 우리들의 

관심은 선생의 시조, 가사 등에 머무르고 있었다. 우리들은 혹시 그 방

대한 다른 유산을 간과한 채, 시조의 주제를 넘겨짚고 가사의 내용을 

해설했던 것은 아닐까? 더구나 가사 작품은 선생이 지은 것이라 단정하

기 어렵고, 설혹 선생이 지었다 하더라도 전승하는 동안 많은 訛脫이 

생기고 異本이 생겼을 텐데, 그 가사들을 선생이 지은 것이라 하여 논

란의 대상으로 삼음이 선생께 죄스러운 일은 아닐까?

고전 연구의 중요한 업적의 하나인 ｢한국문학사｣에서 陶南(趙潤濟)은 

‘자연미의 발견’이란 항목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江湖歌道’의 唱導 원인

을 사화와 당쟁에서 찾으면서

그러니까 明哲 保身을 꾀하는 사람이라면 아예 이러한 波浪이 심한 세

계에 나올 것이 아닐 것이다. 나온 즉 결국은 같이 그 풍랑에 휩쓸려 

들어가 불안과 공포에 일생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뜻 있는 

사람은, 혹은 한 번 풍파에 놀란 사람은 도리어 宦界생활을 단념하고 

당쟁에서 벗어나와 산야에 파묻히여 讀書三昧에 유유자적하려 하였다. 

 2) 寄安道孫, 퇴계선생문집 속집, 권 7, 22板 (이하 續 7∼22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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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도 일찌기 잘못된 마음에 과거에 급제하여 일시 宦路에 나서 보았

으나 역시나 다름없이 발을 끊고 鄕里陶山에 돌아가

 당시에 녜던 길을 몇해를 바려두고

 어듸가 다니다가 이제야 도라온고

 이제야 돌아오나니 녠데마음 마로리

하고 깊이 파묻히고 말았다. 조선의 산림학파란 것은 이리하여 생긴 것

이나, 그들은 완전히 세상 俗界일을 잊어버리고 宦海의 풍파야 높건 말

건 나는 모른다 하는 듯이 山間水邊에 뜻을 부쳐 책을 덮고는 망연히 

花朝月夕에 마음을 팔고, 때로는 淸溪水邊에 假漁翁이 되어 하룻날을 

보내며, 벗을 만나면 술병을 열어 놓고 시를 읊어 밤이 깊어 가는 것을 

모른다는 완연한 太平閑民的 생활이었다. 이것은 확실히 당쟁사회의 이

면에 움직이는 動中靜의 상태로 무시할 수 없는 한 사회상이었다.3)

라 하고 이어

近古문학에 있어 聾巖과 俛仰亭은 가히 참된 자연미의 발견자요 또 강

호가도를 창도한 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兩翁에 의하여 창도된 강호가

도는 곧 문단에 反響을 주어 적지 않은 경향을 문학상에 미쳤다.

첫째 聾巖의 영향을 다분히 입었다고 생각되는 퇴계는 陶山十二曲을 읊

었으나 그 중 一首를 들어보면

  山前에 有臺하고 臺下에 有水ㅣ로다

  떼만흔 갈며기는 오명가명 하거든

  엇다다 皎皎白駒는 머리마음 하는고

이와 같이 자연은 一層 더 가까이 이해된 감이 있다.4)

라고 기술하고 있다.

위의 견해에 따른다면 ‘퇴계도 明哲保身하기 위해’ ‘宦界에 나섰던 지

난날의 잘못을 고쳐’ ‘鄕里 陶山으로 돌아와 파묻히고 말았고’, 또 ‘江湖

 3) 趙潤濟, 한국문학사, 서울 探求堂, 1968, p.161.

 4) 같은 책,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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歌道의 영향으로 자연을 一層 더 가까이 이해한 것’인데 ‘도산십이곡은 

그런 내용을 읊은 것’으로 파악될 수 밖에 없다는 논지다.

강호가도의 내용이 위의 기술과 같다면, 이는 선생이 추구하는 바와

는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닐까? 義를 인성의 한 綱으로 생각하는 儒者가 

明哲保身하기 위해 산림에 파묻힐 수 있을 것인가? 도학자의 문학이 정

녕 자연미의 발견에 그칠 것인가? 본고에서는 이런 의문들을 염두에 두

고 그 범위를 좁혀, 선생의 문집에 나타난, 문학과 관계되는 기록을 빼

어 모아, 선생의 문학관 一端을 살펴보려 한다.

그러나 워낙 선생의 저술이 방대한 데다 필자의 역량은 너무나 부족

하고 생각은 어리고 얕아 또 얼마나 많은 망발을 저지를 것인지 실로 

두렵기만 하다.

Ⅱ. 求退의 意味―立言垂後

儒者에게 있어서 進은 곧 出로 벼슬길에 나서는 일이며 退는 곧 處로 

거기서 물러서는 일이다. 大人의 道가 대학에서 말하는 八條目과 같이 

知止에서 天下平에 이르는 것일 때, 儒者는 마땅히 수신제가에 이어 나

라를 다스릴 사명과 책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儒者에겐 退居보단 ‘진출’

이 분명히 당위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선생은 官路에 나섰다가 溪上에 퇴거하면서 自號까지 퇴계라 

하고 그 후 求退의 의지로 일관하는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 이 문제는 

실상 선생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생이 퇴거하기를 구한 까닭을 살펴보는 방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

나, 여기서는 출처-진퇴-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대조를 이루었던 靜庵에 

대해 선생이 어떤 견해를 가졌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 까닭을 밝혀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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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은 靜庵의 行狀에서 靜庵의 崇道 倡學한 공을 높이 기린다. 그러

나 그 말미에

自周衰以來 聖賢之道 不能行於一時 而惟得行於萬世 夫以孔孟程朱之德之

才 用之而與王道 猶反手也 而其終之所就 不過曰立言垂後而止耳 其故何

哉 在天者固不可知 而在人者又未可以一槩論也然則 先生之進 旣以是名 

其不得有爲於世 無怪也 獨恨夫退不克大闡其實 以幸我東方之來者耳5)

라하여 靜庵은 성현의 자리에 이르기를 기대하는 儒者로서 周나라가 쇠

망한 이래 성현의 道는 당대에 행해지지 못했으나 萬世에 행해졌으며, 

따라서 그 道가 당대에 쓰이지 못하는것이 괴이할 것도 없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성찰하지 못함으로써, 물러나(退) 그 실상을 크게 밝혀 

東方後人들을 깨우쳐 줄 ‘立言垂後’하지 못한 것을 크게 한스러워 한다. 

선생은 또

且夫天將降大任於是人也 豈能一成於早而遽足哉 其必有積累飽飫於中晩而

後大備焉 向使先生初不爲聖世之驟用 得以婆娑家食之餘 隱約窮閻之中 盖

大肆力於此學 磨礱沈涵 積以年時之久 硏窮者貫徹而愈高明 畜養者 崇深

而愈博厚 灼然有以探源乎洛建 而接響乎洙泗 夫如是則 其遇於一時者行亦

可也不行亦可也 所恃以爲斯道人地者 有立言垂後一段事爾6)

라하여 하늘이 大任을 맡을 사람을 냄에 早成은 결코 天意가 아니며, 

그 인물은 中年 晩年을  통해 高明 搏厚해져서 斯道 斯人을 위해 立言

垂後 한가지 일을 할 뿐이요 一時의 遭遇(벼슬하여 포부를 행함)는 해

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고, 이어서

今先生則未然 一不幸而登擢太驟 再不幸而求退莫遂 三不幸而謫日斯終 向

之所謂積累飽飫於中晩者 皆有所不暇矣 其於立言垂後之事 又己無所逮及

 5) 靜庵趙先生行狀, 原 48∼35

 6)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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焉則 天之所以降大任於是人之意 終如何也 用是之故 由今日欲尋其緖餘 

以爲淑人心開正學之道 則殆未有端的可據之處7)

靜庵은 불행하게도 등용됨이 지나치게 갑자기 이루어졌고 물러가려 

해도 이루지 못했으며 유배되어 거기에서 몸을 마치게 되어, 中晩年에 

깊은 학문을 할 수 없게 되어, 立言垂後할 일에 미치지 못하여, 오늘날 

淑人心 開正學할 단서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8)

孔孟程朱와 같은 성현의 일은 결국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바로 退-學

問-立言垂後로 이어지는 일일 뿐이다. 進의 ‘有爲’는 일시적이고 또 그

것은 행해도 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데 대

해, 退의 의미는 立言垂後를 통해 萬世에 亘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선생이 물러감을 구한 까닭을 이해할 수 있다. 그 까

닭은 결국 ‘학문을 쌓아’ ‘성현의 域에 이르러’ ‘立言垂後’하기 위한 것으

로 집약된다. 이처럼 求退는 선생에게 至上의 과제였으나, 당시 사람들

은 선생의 진출을 바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출 자체가 또하나 儒者

의 할 일이었기 때문에 출처 문제는 심각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니, 이는 無義의 進을 할 수 없듯 무의의 退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생이 退居를 구하는 상소는 그만두고라도 여러 사람과 왕복한 書翰에

서, 이 문제는 매우 많이 거론된다. 예컨대 고봉과 주고받은 편지에도 

 7)  같은 글

 8)  선생이 靜庵行狀에서 밝힌 내용을 두고 얼핏 ‘현실참여나 개혁은 학문이 완성

의 경지에 이른 성현만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학문의 완

성을 위하여 巖亢이나 산림에 묻힐 수밖에 없고’ ‘현실에 참여하여 行政을 수행

하고 時弊를 바로잡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은 거의 구할 수 없게 되고 

말며’ 선생의 경우 ‘학문이 성숙해가고 있던 중년 이후에 있어서 도리어 현실기

피도가 커지고 있었음을 볼 때, 주장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

을 받을 수 있다. (李秉烋, 퇴계 이황의 家系와 생애, 경상북도 퇴계학연구 제

1집) 그러나 이런 ‘느낌’은 전혀 선생의 본 뜻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

이다. 왜냐하면 선생의 說은 靜庵의 行狀에 나타난 것으로, 靜庵은 평상인과 

달리 崇道 倡學한 공이 높은 이로서, 하늘이 大任을 이 사람에게 맡긴, 孔孟程

朱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 인물이라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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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분류해 보면 출처문제는 四七문제보다 그 회수가 월등히 많

다. 출처에 있어서 義의 문제가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고, 선생은 求退의 뜻을 온전히 한 것이다.

자연을 사랑하여 은거할 수도 있다. 소위 속세에서 벗어나려는 老佛

의 處世도 있다. 明哲保身하기 위해 강호에 묻힐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런 것은 선생의 ‘退’와는 전혀 다른 일이다. 선생의 위대성은 어려운 進

을 하고 그보다 더 어려운 退를하여 崇道, 倡學, 淑人心, 開正學의 공을 

이룸으로써 성현의 德化를 쌓는 데서 나타난다. 우리는 여기서 성현을 

기필하는 儒者에게서 退가 進에 비해 부차적이거나 소극적이 아니고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退와 進은 상대적인 의미를 가졌으므로 進이 옳으면 退가 그르다는 

이론이 성립한다. 그러나 실상 한 개인에 있어서 진퇴는 상대적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고 繼起的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進도 옳고 退도 옳

다는 논리도 성립되는 것이며, 선생에게서는 進이 옳고 退가 더욱 옳았

던 것이다. 

立言垂後에게 立言은 결국 문학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선생의 문

학은 立言垂後의 차원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Ⅲ. 文學의 效用―正心

道를 구하는 이에게 있어서 문학은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문학이 도를 구하고 펴는 데 어떤 특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

다면 그와 같은 관계 아래서는 道와 文은 어떤 특별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

月川(趙穆, 字 士敬)이 선생께

心行不得正 雖有文學 何用焉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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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여 心行이 正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문학은 소홀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뜻의 말을 했을 때, 선생은 

文學豈可忽哉 學文所以正心也10)

라고 답한 기록이 있다. 先生은 문학의 중요한 효용의 하나를 ｢正心｣에

서 구했음을 알 수 있다.

선생은 도산십이곡을 짓고서 그 跋文에

欲使兒輩 朝夕習而歌之 憑几而聽之 亦令兒輩自歌而自舞蹈之 庶幾可以蕩

滌鄙吝感發融通 而歌者與聽者 不能無交有益焉11)

라 하였는데 여기서 ‘蕩滌鄙吝 感發融通’은 바로 문학이 가지는 正心의 

효용을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학의 道에서 正心은 수신의 바로 앞에 서는, 爲己之學의 가장 중요

한 단계가 되는 것이다. 문학의 효용이 正心에 있는 한 儒學에서 문학

이 설 땅은 분명하고 뚜렷해진다. 여기서 말한 문학이란 개념은 여러가

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설혹 문학작품 창작이란 것으로 그 범위

를 좁혀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그 뜻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선생이 제자에게 시경 공부를 권한 것은 우선 문학의 효용이 正心에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須先讀詩 至佳至佳 孔子以不爲二南 爲墻面 韓公以不學詩書 爲腹空 假使

公專意此學 自古安有不學詩書底理學耶 晦翁……非謂不讀書專治心如象山

之說也 非但晦翁 雖象山之學 亦無不讀詩書而但治本心之理 願公思之12)

 9)  退溪先生言行通錄(以下通錄이라 함) 卷 2板 22∼23.

10) 같은 글

11) 陶山十二曲跋 原 43∼23 

12) 答李宏仲 原 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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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편지에서 선생은 理學에 전념하려는 艮齋(李德弘, 字 宏仲)에게 

詩書를 배우지 않은 理學이 어찌 있겠느냐고 하고 공자와 韓退之 주자

의 견해를 들어 설명한다. 詩書를 배우지 않는 理學이 없다는 것에서 

理學과 詩書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결국 詩書와 理學, 나

아가 문학과 도학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相須的이라는 뜻이 된다. 문

학가 道學이 相須的인 것일 때, 문학은 貫道之器, 載道之器보다 더 분

명하게 그 존재의의를 가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선생 스스로도 古文

眞寶後集을 여러 차례 읽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13)

선생은 詩, 詩창작에 관해서도

莫笑文章爲小技 胸中妙處狀來眞14)

莫謂小詩妨學道 聖門商賜亦言詩15)

라 하여 문장이 小技라고 해서 하찮게 생각할 수 없고 시가 道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며, 또

詩不誤人人自誤 興來情適已難禁16)

이라 하여 詩作의 불가피성을 言明한다.

선생이

｢詩於學者 最非緊切｣17)

이라 한 것은 역시 作詩의 불가피성을 말하기 위한 전제로서18) 사람들

13) 通錄 5∼42
14) 復用前韻, 續 2∼13

15) 次權生好文, 原 3∼43.

16) 和鄭子中閒居二十詠, 原 3∼22.

17) 通錄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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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에만 정신이 빠져 그 마음을 잃어버림(玩物喪志)을 두려워 했을 

뿐이며19) 마음이 主宰할 수 있을 때는 시가 마음을 헤칠 수 없다고 보

는 것이다.20)

그리하여 선생은 2000여수가 넘는 시를 창작하거니와 交遊하는 벗․

제자들과는 서로 詩筒을 주고 받으며21) 서로 唱和하고 더러는 화답이 

없음을 애석해 하기도 했으며22) 시 짓기를 재촉하기도 했고23) 화답하

지 못했을 때는 다른 시를 써 보내기도 했던 것이다.24)

Ⅳ. 道學者의 文學

우리는 앞에서 儒者의 할 일이 立言垂後이며 시가 正心의 효용을 가

져서 도와 相須관계를 맺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立言垂後와 正心의 관

계는 別表와 같다.

18) 같은 글.

     詩於學者 最非緊切 然遇景値興 不可無詩矣

19) 王甦, 위의 책 20輯, p.66.

20)  答鄭子中, 原 26∼16.

     心能主宰則 物各付物 物不能爲心害 心不能主宰則 雖作詩寫字游山玩水 程朱之

門 皆以爲戒者 爲此故也

21) 문집에도 詩筒이란 말이 여러번 나온다.

     答黃仲擧, 19∼5.

     答李大成, 續 3∼27

22) 答金彦遇, 續 5∼10.

     今忽承接辱和詩二首 思致灑然 若有得於梅兄之風韻 信乎詩道之無窮而詩不厭多

也 但把淸雪月兩君 何惜同惠和耶

23) 答 鄭子中, 原 26∼2.

     江上沿洄 可少償物外宿債……晦翁先生……詩……切欲追和其韻 以紀一時心賞 

而第念 近年吾弟 不以一句詩語見示 雖有掘語 不見辱和 如今次絶句之爲則 所謂

獨唱而無和 亦可吝也 故遂輟耳 旣看先生詩後 如不辱妙唱之來則謹當效顰也  

24) 答黃仲擧, 原 19∼8.

     來詩欲就和一二 會因客到 病思亦躓 未遂爲愧 有詠懷一律 謾寫別幅 笑覽何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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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心은 文을 배움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고 修身을 거쳐 爲己之學을 

쌓는 동안 자연히 立言이 이루어져, 그 立言은 작가에게 다시 正心의 

효용을 나타내면서――이때는 작가 스스로가 독자가 된다. 선생의 自省

錄은 이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다――다시 독자에게 

  文

 (作者)

 正心 (修身)  立言

 創作

(修己)

    垂 後 (治人)

 讀者

전파되어 역시 正心의 효용을 나타냄으로써, 당초 儒者가 지향하던 ‘有

爲(治人)’의 목적을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시에만 해

당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당연히 시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라 생각

된다. 正心 立言垂後는 바로 萬世에 亙하는 ‘有爲’의 일이다. 선생의 시

조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 호리라’의 ‘萬古常靑’이 결국 正心→立

言→垂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렇기에 문장은 私物

이 아닌, 하나의 公器가 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문학작품이 正心․立言垂後의 효용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것이 그런 효용을 가

질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선생은 작가 스스로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세 계층의 문학

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松巖(權好文, 字 章仲)이 보낸 百韻詩를 받고 선생은 그 시의 여러가

지 병통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첨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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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此不改 非唯於吾儒學問路脈甚遠 亦恐文章家爐錘 亦不堪當得 非唯文章

家 下至場屋文字  亦不可以此手段求之 如何如何25)

우리는 여기서 세 계층의 문학을 추출해 낼 수 있다.

1. 吾儒學問과 聯脈되는 것―유학자의 문학

2. 文章家의 문학

3. 場屋文學

이러한 세 계층 중에서 유학자의 문학을 최고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

음은 이미 위에 인용한 글의 문맥으로 보아도 분명하다. 이처럼 세 계

층이 형성 분포되어 있음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나 文翰을 통해 명리를 추구하려고 애썼던 것이다. 선생은 과거를 

통해 立身하고 文翰을 가지고 揚名하려는 것을 두고

翰墨爭名己喪眞 那堪擧業又低人

可燐往日如奔駟 來歲工夫盍日新26)

라 하여 翰墨과 擧業에서 벗어나 日新할 것을 권면하였으며 이런 내용

이 언급된 것은 여러 곳에 보인다. 한 예로 율곡(이이, 자 叔獻)이 陶

山을 방문했을 때, 그가 지나치게 詞華를 숭상한다하여 이를 억제하려

고 詩를 짓지 않게 했다는 것27)도 그런 까닭이다.

특별한 형식을 갖추는, 일종의 變體文이라고 할 場屋文學은 말할 것

도 없거니와 문장가의 문학과 유학자의 文學도 각각 그 지향하는 바가 

달랐던 것이다.

선생은 문장가의 詩와 학자의 詩가 달라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

25) 與權章仲, 續 6∼15.

26) 歲寒琴聞遠云云, 原 2-42.

27) 答趙士敬, 原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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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있다. 月川이 

歸來十里江村路 宿鳥趨林只自知

란 시구가 든 詩를 썼는데, 선생은 이 詩句를 두고 준엄하게 비판한다. 

이 詩句는 詩人의 취미로 논한다면 매우 得意한 구절이지만 학문 意思

로 보면 病이 이 句에 있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後述하겠거니와 이처

럼 그 詩의 好, 不好는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전제에서 선

생은 佔畢齋를

金佔畢 非學問底人 終身事業 只在詞華上 觀其文集可知28)

라 평했던 것이다.

당초부터 선생은 성인을 배워 차라리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가지 

잘하는 것으로 이름을 이루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29) 이처럼 문장․

詞華에 집착하지 않았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종신토록 한 일이 詞華

에 있었던 佔畢齋를 애석하게 생각한 것이다.

결국 선생의 문학은 곧 유학자의 문학이다. 바꾸어 말하면 유학자의 

문학이 문학으로서 올바른 효용을 지닌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선생의 

문학관․문학은 곧 유학자의 문학관이요, 유학자의 문학이 되면서, 나

아가 다른 유학자와는 다른 선생의 문학관․문학이 되는 것이다.30) 이

28) 言行錄, 5-5

29) 같은 책 1-14. 寧學聖人而不至 不欲以一善成名

30) ㉠ 일찍이 南冥은 丹城縣監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상소를 올려 時事를 

논했는데 거기에 ｢大王大妃는 深宮의 한 寡婦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서 왕이 大怒하였으나 隱士라 하여 불문에 부쳤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선생은 

     ｢南冥 雖以理學自負 然 直是奇士 其議論識見 每以新奇爲高 務爲驚世之論 是豈

眞知道理者哉｣

     라하여 南冥이 新奇함을 찾고 세상을 놀라게 할 이론에 힘을 쏟는데 대해서 

비판한다. (언행록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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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여기서는 도학자의 문학이라 이르고자 한다.

Ⅴ. 創作觀의 실제

1. 鍛  鍊

道學者의 ‘立言’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詩에 국한시켜 살

펴보고자 한다. 

도학을 하는 이에게 있어서 詩는 비록 末技이긴 하지만 체와 격이 있

     ㉡ 선생은 즐거운 감흥의 표현에서도 中節을 얻고 있는 것이 蘇齋(盧守愼, 字 

寡悔)나 花潭(徐敬德, 字 可久)에 비해 다른 점이 된다. 秋淵의 問目과 선생의 

답은 다음과 같다. 秋淵이

     有一處 記盧蘇齋事云 少遊泮中 一夕登明倫堂 忽然起舞 性傳疑其不然 問許草堂 

草堂乃擧此程子說 且言之曰 汝看書看義理 能無鼓動時乎 性傳云 此則有之 豈至

起舞 草堂曰 樂之賤者 只鼓動而已 樂之甚者 必至起舞仍言花潭見佳山水必舞 近

見蓮坊錄 花潭言行一條云 余與友生 訪先生 不遇先生 追至滿月臺 進薏苡粥 先

生曰吾平生罕食乾飯 此粥乃吾本分 遂起舞 使我歌之 余其時不如舞之之意 老來

方知其意  未知程子此言 果如草堂之論花潭之爲乎

     라하여 盧蘇齋가 泮中에서 일어나 춤추었다는 기록을 의심하고 草堂(許曄)에

게 묻자 초당은 程子의 手舞足蹈의 설을 들어 즐거움이 깊은 이는 반드시 起

舞하게 된다 하고 花潭이 율무죽을 받고 분에 맞다하여 일어나 춤추었다는 蓮

坊錄의 기록을 예로 들어 설명했으므로 程子의 말이 정녕 그런 뜻인가하고 선

생께 물었다. 이에 대해서 선생은

     求而有所得 其樂不可勝 孔子之言曰 發憤忘食 樂而忘憂 不知老之將至 程伯子之

言曰 吟風弄月以歸 有吾與點也之意 此類甚多 然未聞眞起舞也 孟程所謂手舞足

蹈 亦言不勝其樂之意耳 惟邵康節詩曰 盡快意時仍起舞 又云 眞樂攻心不奈何 晦

奄嘗譏之曰 若是眞樂 安有攻心 竊恐此康節之所以爲康節 而有異於程朱處也

     라하여 程子의 말은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는 뜻을 말한 것일 뿐, 참으로 일어

나 춤추었다고는 듣지 못했고 다만 康節이 즐거우면 춤추었다하여 朱子가 기

롱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康節과 程朱의 다른 점이라 했다. 이 말을 바

꾸어 보면 이 점은 또한 花潭이 花潭되는 까닭으로서, 선생과는 다른 점이 되

는 것이 흥미롭다.(原 32-36 答禹景善問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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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므로 진실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선생은 藥圃

(鄭琢, 字 子精)에게

夫詩雖末技 本於性情 有體有格 誠不可易而爲之……古之能詩者 千鍛百鍊 

非至恰好 不輕以示八故曰 語不驚人死不休 此問有無限語言31) 

이라는 편지를 보내어 詩를 단련할 것을 명한다. 이처럼 體․格․단련

은 법도․가공과 같은 뜻의 말일 것이다.

林大樹가 선생을 만나 詩를 논할 때, 林大樹는

吾詩尙豪宕 何用巧剞劂

五行蹈大方 不必拘小節

라 하여 ‘剞劂’, ‘小節’을 배제하려는 듯한 뜻의 말을 했던 모양인데, 선

생은 

自非聖於詩 法度安可輟

……

曷不小低頸 加工鍊與律

이라 하여 법도를 지키고 가공을 해야 할 것임을 시로 표현한다.32) 

시가 법도에 맞도록 단련한다는 것은 작품을 계속 퇴고한다는 뜻이겠

거니와 그리하여 선생은 제자들의 시를 손수 고치고 의견을 주고 받으

며, 回覽하고 선생의 시까지도 고쳤던 것이다. 예컨대 濯淸亭(金富儀, 

字 愼仲)의 시를 받고

31) 與鄭子精琢, 原 35-1.

32) 선생이 詩로써 詩를 논한 것이 여러편 있다. 그 중에도 온전히 詩만을 대상으

로 한 것이 두 首 보인다. 위에 인용한 喜林大樹見訪論詩(別集 1-61)와 奉還

黃仲擧寄文章歐冶兼贈詩一篇(別集 1-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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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詩……第三節 胎仙字倒用 果爲未安 欲改作 庭院鶴徘徊 何如 律詩 一

笑餘之語 無病羞 桃杏亦非有病 但以對擁草廬則 於對爲未穩耳……愚見 

第三節 心期己悞堪惆悵 欲改作 遙知苦眠心期悞其下云云則 上二句與末句

意思 方通貫明白而有餘味矣 如何如何33)

라는 別紙의 답을 보내어 도용한 胎仙을 鶴으로 고치고 對隅의 병통을 

지적하여 한 句를 개작하였던 것이며 錦溪(黃俊良, 字 仲擧)에게도

盖前旣云 揮盡千峰筆 吟成萬瀑雷 則詩成揮灑之意 己說盡矣 而復綴之曰 

千張白石紙 灑作黑雲堆 無乃重疊揮灑之意 而前後四句 互相撑拄 不諧暢

乎 此所以語寄而意躓也 滉不揆僭妄 欲改轉數字曰 誰把千峰筆 吟成萬瀑

雷 閑張白石以下云云 如此則首尾串一 意無重累之病 如何34)

라하여 뜻이 중첩되어 全篇이 諧暢하지 못하므로 揮盡을 誰把, 千張을 

閒張으로 고쳤으며 烏川 諸人들의 시에 대해서도 개작했던 것인데,35) 

이 예들은 시가 가지는 아름다움을 계산하지 않는다면 실제 뜻의 큰 차

이는 없는 것이다.

선생의 詩를 고친 예로 濯淸亭 題詩가 있다.

再送詩板 必求至精 眞可謂好事 但恐拙句 不足以副厚望耳 然 後篇改難字

爲應字 自謂深得意趣非君再送 何得此耶 古人云 得句喜於得官 豈不信

哉36)

이는 濯淸亭詩板의 원문 중에서

33) 答金愼仲別紙, 續 5-12.

34) 答黃仲擧, 續 4-2.

35) 答烏川諸君, 原 27-30

     入手新詩 可見僉君得花雅賞之佳趣 珍荷珍荷 彦遇詩 梅上無紅字 終覺意欠 下紅  

 字乃善……愼仲詩 花時字 果未穩 改以幽芳等語 何如……

36) 再送詩板云云, 外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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堪笑乾坤一草亭 杜陵詩句我平生

種來湖橘難成長 留得囊錢任倒傾

夢裏每尋溪友約 席間行見野人爭

何當結屋淸泉上 不使君家獨占淸37)

라는 시의 ｢難成長｣을 詩板을 回送한 때문에 ｢應成長｣으로 고치고 기뻐

한 내용이다. 이처럼 선생은 세밀히 詩의 體․格을 따지고 推敲 단련했

음을 알 수 있다.38)

선생은 시를 지나치게 길게 쓰거나 또는 많이 짓는 것을 온당하게 생

각하지 않았다. 松巖의 百韻詩에 대한 評은 

細看之 其病亦不少 言必欲長故 支蔓而駁雜 韻必欲滿故 牽强而剩衍 用事

或當或否 屬對或的或贅 與其務多而駁雜 孰若辭約而精富乎 與其長驅而屢

躓 孰若循軌而獨至乎……以爾之氣質恬靜 學問篤切 宜無此弊 不知何故 

胸中容許多草木叢雜 不能以時芟剔淨盡耶39)

와 같아서 그 시가 말은 길고 운은 억지로 붙였으며 用事는 부당하고 

對는 군더더기가 많다 하여 그 결점을 들어 내고 ‘務多’보다 ‘辭約’을, 

‘駁雜’보다는 ‘精當’을 ‘長驅’보다는 ‘循軌’를 ‘屢躓’보다는 ‘獨至’가 시의 바

람직한 길임을 일깨운다. 특히 ‘循軌而獨至’는 시가 격률에 맞게 훌륭한 

창작품으로 승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주로 시의 형식과 상관되는 것이지만 문학이 결국 公器로서 

立言垂後의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처럼 단련, 퇴고가 필요했을 것이

다.

37) 寄題金綏之濯淸亭 外 1-6.

38) 丁景錫에 답한 편지를 보면 선생은 湖上一絶의 末句가 未穩하다하여 離愁不用

酒驅除로 고치는데, 그 뒷편지에 개사할 것까지는 없다고 한 걸 보면 原詩가 

큰 병통을 가진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答丁景錫, 原 33-7.

39)  與權章仲, 續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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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規戒․勸勉

선생의 글에서 規戒․권면하는 뜻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은 별로 없는 

듯하다.40)

錦溪에게

                                 ․․
每書尺往來 率多推許之言 不加以相規切之辭 以補其不逮 殆非所望於直諒

多聞之益也 觀古人朋友之義 正不如此41)

라하여 錦溪가 선생을 推許하는 말은 많이 하면서 規切하는 내용이 없

음을 책했는데 이처럼 벗―선생이 제자에게 쓴 겸사지만―사이에는 서

로 規戒 권면하는 것이 義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생은 柳子厚 劉夢得

이 글씨 배우는  내용으로 주고 받은 詩에서, 戱笑 가운데도 勸勉하는 

뜻이 있어서 操觚, 弄墨의 흥을 금할 수 없다하여 다음과 같은 시를 지

어 제자에게 보내기도 했던 것이다.

筆追王法謾虛名 習氣還同不樂京

歸寫道經非我事 臨池忘老作眞行

白首攻書恨未成 客來携卷㧾循名

唯君筆力堪追古 莫惜加工振美聲42)

40) 規戒, 勸勉하는 내용의 글은 선생의 시나 편지, 다른 글들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글은 先生이 넌지시 月川을 規戒한 흥미로운 내용이다.

     昨見士敬 聞其醉墮水中 臥看天星 訝是驪江船上 其事可笑 恨無顧陸輩作畵看也

(答金愼仲惇叙, 原 27-38) (顧陸은 顧凱之와 陸探微. 謝赫은 顧陸을 江人畵의 

제 일인자로 쳤다 한다.)

     月川은 술을 즐겼던 모양으로 한 번은 술에 취하여 물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 

뒤 선생의 이와 같은 規戒를 듣고 술을 끊없다는 일화가 있다.

41) 答黃仲擧, 續 4-2.

42) 近觀柳子厚云云, 原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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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李庇遠이 소장한 晦庵詩에 後識하기를 

右晦庵詩三十二首 皆與朋友相規切之辭 噫 大賢德業之盛 如彼若可以小己 

而其責己責人之際 懇篤而誠慤如此 無一毫自恕自足之意 亦無一句爲人相

謏悅之辭 盖學問之道 不日進則必日退 操心之法 不驚懼則必怠慢 在大賢

尙有此 况其下者乎 類聚而觀 令人惕然有離索鈍滯之憂43)

라 한 것은 規戒의 뜻을 가진 晦庵의 시들이 학문과 操心에 많은 도움

을 줄 것이란 뜻이다. 이처럼 規戒는 늘 학문과 조심―크게 학문과 관

계되는 것이다. 責己에 自恕 自足이 없고 責人에 謏悅의 말이 없는 것

이 規切―規戒의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를 즐겨 쓰던 이들에 대한 선생의 規戒내용이 학문과 관계되는 것

은 도리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선생은 文峯(鄭惟一, 字 子中)

에게 보낸 편지에서

詩卷 玩詠反復 非但盛作甚進 屬和諸人詩 亦進 豈時月之間 交相切磨所變

耶 可尙可尙44)

이라하여 文峯과 諸人의 詩가 매우 진보했음을 기리지만 뒤이어

但一向馳思於雲水峩洋之間 專無一句道著這邊意思 何耶

라고 꾸짖는데 ‘一向馳思於雲水峩洋之間’이란 결국 자연을 읊은 것을 뜻

하는 것이며 ‘這邊意思’란 儒者의 학문일 것이다.45) 결국 시인은 자연을 

43) 書李庇遠所藏晦庵詩後, 續 8-4.

44)  與鄭子中, 原 27-5

     鄭子中의 詩卷은 遊山錄이 아닌가 한다. 같은 견해가 奇高峰에게 보낸 편지에

도 나타난다.

     鄭子中遊山錄一冊亦呈 其詩近日稍進可喜 但許多篇章 無一語及比邊意思 斯爲欠

處耳(與奇明彦, 原 18-4)

45) 雲水峩洋은 음악을 뜻하기도 하나 여기선 詩에서 자연을 읊는 것을 의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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읊을 수 있으되 그걸로 만족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이 선생의 詩觀 바탕

에 깔려 있다 하겠다.

선생은 또 自負 虛夸하여 溫柔敦厚한 태도가 없는 것을 깊이 叱責한

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선생은 月川에게 시인의 詩와 학자의 詩

가 달라야 할 것을, 月川의 詩를 들어 말한 바가 있다.

細看公詩 近覺有長進得趣味 可喜 但其間不無有誇逞矜負自喜之態 而少謙

虛斂退溫厚之意 恐如此不己 終或有妨於進德修業之實也 其首章 歸來十里

江村路 宿鳥趨林只自知 此一句 正是公所以自言其超然獨得於人不及知處 

以詩人趣味論之 亦甚得意 然以學問意思看來 正恐病處 在此句上 何者以

其太早計也 自古有志此事者 多矣 人心本自靈明 苟有意 讀聖賢書 當其始

也 豈無一知半解窺得其影象之髣髴處 於是此人之心 遽己侈然自足 以爲吾

己知之而世人皆不知之 乃自以其身 抗而寘之天下 第一流上 不復知有求益

與來善之事 至甚則不唯於一世人爲然 雖古昔儒先之列 亦率欲陵跨躪 轢必

出於其上而後爲快者 滔滔皆是 此則明道先生所謂輕自大而卒無得者也46)

시인으로서 得意한 句라 할 수 있는 ‘歸來十里江村路 宿鳥趨林只自知’

란 이 구절은 실은 一知半解의 상태에서 ‘나는 이미 알았으나 世人은 모

른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천하 제일류로 믿고 자긍 自喜하는 것으로 온

유돈후한 태도가 없으며 進德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긍, 자희, 자부하는 것은 바로 ‘虛夸’라 하겠는데 선생은 학

봉(金誠一, 字 士純)의 詩에서도 虛夸가 많음을 비판한다.

除夕得見垂慶之詩 爲幸則多矣 但第二詩 出入朋來以下甚善 其餘皆涉不近

之語非倫之擬 不謂吾君所見 亦如金而精 未有實地可據也 古人云 爲己爲

人本一事 君爲人之言 如是虛夸則自處虛夸亦可知矣 此非小病 頃嘗痛斥而

精之病 恨不留其書槀以示君也47)

 본다.

46) 與趙士敬, 原 23-41.

47) 與金士純, 原 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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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보아 선생은 潛齋(金就礪, 字 而精)의 虛夸에 대해서도 심히 비

판했음을 알 수 있다. 

선생은 또 시문에서 ‘誇張’을 하거나 ‘過實’함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丹陽山水可遊者續記｣에서 佛岩의 경관들을 기술하면서

林侯之改佛爲仙 甚善 第其狀石之態 太過其實 豈侯未嘗目覩 而聞人詑異

之說 遂信筆書之之故耶48)

라 한 것은 前郡守 林霽光의 記가 佛岩(仙岩)의 돌들을 묘사하는데 誇

張되어 사실적이 아님을 지적한 것이다.49) 선생의 觀聽洞瀑布에서는 

‘千尋’ ‘罏峯’이란 낱말들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해서 선생은 自註를 붙여

曰千尋 曰罏峰 未ꟙ有誇張過實之病 無異於士敬作夢中寱語 可笑50)

라 한 것으로 보아 詩에 있어서의 誇張法의 효과는 인정하나 그것이 병

이 아닐 수는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

선생은 헛된 것을 숭상하여(崇虛) 乖僻한 일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後凋堂(金富弼, 字 彦遇)이 無絃琴이 有絃琴보다 낫다는 도

연명의 시를 인용하여 ‘매화의 심사는 반드시 꽃피기를 기다려 알게 되

는 것은 아니다’란 뜻의 시를 써 보냈는데 선생은 도연명이 그런 詩를 

쓴 것은 비록 높은 韻致가 있으나, 이는 崇虛 打乖의 병을 면할 수 없

다고 비판하고

留春相待感花仙 雪色檀香兩妙天

寄謝後凋休好事 有絃無乃勝無絃51)

이란 詩를 보냈던 것이다.

48) 丹陽山水可遊者續記, 原 42-14.

49) 이와 같은 견해는 遊小白山錄에도 나타난다.

50) 觀聽洞瀑布, 續 2-15.

51) 和金彦遇二首, 原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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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君(朴枝華?)의 遊山錄을 읽고 그 글이 ‘好奇’ ‘尙異’의 뜻이 짙다하

여 선생은 芝山(金八元, 字 舜擧)에게 편지를 보내어

若每喜於詭論而或爲之强說則 其勢必至於心蕩而不返 學流而爲異 如莊釋

之倫是也 故鄙意 須兼此等盡去之 然後 方爲盡善也52)

라 하여 ‘詭論 强說’이 마음을 방탕하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므로 이

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하고 이 뜻을 朴君에게 전하라 한다.

선생이 이단을 이야기하는 제자를 規戒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선생은 일찌기 靜齋(南彦經, 字 時甫)가 학문을 논하는데 자주 南華經

을 인용하여 증거하는 것을 規戒하였는데 그 뒤 ‘老莊의 理에 맞는 말은 

程朱도 꺼리지 않았다’라는 편지를 받고 다음과 같은 詩를 보내어

立脚能堅不轉機 借虛喩實未爲非

恐君未到程朱域 欲攻異端終誤歸53)

라하여 자칫 그릇된 데 빠질까 경계한다.

다음으로 선생은 鄭藥圃가 남기어 둔 詩 三冊과 贈行詩한 묶음을 보

내면서

君惟以誇多鬪靡 逞氣爭勝爲尙 言或之於放誕 義或至於厖雜 一切不問而信

口信筆 胡亂寫去 雖取快於一時 恐難傳於萬世 況以此等事爲能 而習熟不

己 尤有妨於謹出言收放心之道 切宜戒之54)

라하여 그 詩의 일부가55) 말이 放誕하고 뜻이 厖雜한데도 일절 괘념치 

52) 與金舜擧, 原 35-2.

53) 次韻 答士炯時甫. 外 1-24.

54) 與鄭子精琢, 原 35/1.

55) 선생의 편지는 다시 별지에서

    爭勝諸詩 好者居三分之二 其一分中 亦非無可喜 但其未滿一分之不好 足以盡掩其 

 二分之好 其好之二分 受累於不好之(一)分而皆歸於不好 是謂可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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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입에 나오는 대로, 붓가는 대로 마구 써내는 것은 한때 쾌함은 있

어도 만세에 전할 수 없으며 더구나 이것을 잘한다 여겨 습관이 되면 

謹出言 收放心해야 할 儒道에서 멀어진다는 것이다. 선생이 한림별곡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은 그 뜻이 방탕함에 한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56) 

‘誇多鬪靡’하는 多作이나 함부로 써 내려가는 走筆類가 바람직하지 못하

며 作詩에서 경계해야 할 일임은 더 말할 것이 없겠다.

規戒 勸勉은 반드시 현실적인 대상을 가진다. 規戒하는 便과 規戒받

는 편이 분명하다. 그런 뜻에서 선생의 문학은 현실과 밀착된다 하겠

다. 規戒는 수신에서 비롯되어 자연히 匡君救俗에 이를 것이며, 향약의 

실시, 서원의 설립 광대 등은 근본적으로 같은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

고, 樂中有憂 憂中有樂-先生의 自銘-의 意味도 이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이 역시 正心․修身․立言․垂後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57)

3. 成人之美(다른 이의 아름다움을 천양함)․勸善

寒岡(鄭逑, 字 道可)이 圃隱의 출처에 대해 의심을 품고 선생께

     이라 하여 그 詩의 2/3는 좋은 詩며 나머지 1/3중에서 즐길 만한 것이 없지   

 않다 하였다.

56)  陶山十二曲跋, 原 43-24.

57)  規戒 勸勉하는 내용이 많다고 하여 모든 글이 그러하다는 것은 아니다. 朱子書

節要에는 훈계, 責勵하는 뜻이 담긴 글을 주로 뽑았지만 그렇지 않은 글도 많

이 실었다. 이에 대해서 선생은

     大低節要書歸重 在於學問則 所取皆當以訓戒責勵之意爲主 然一向取此則 不幾於

使人拘束切蹙 而無寬展樂易願慕興起底意思耶 故 其間 雖不係訓警之言(如此條

之類) 亦多取之 所以欲見大賢尋常言動 游息之際 向人應物之頃 興緖情味之爲如

何 而目想心追則 宛然若與一時及門諸人陪侍 從容周旋 酬應於一堂之上 或時遇

此景此物此人此事 怳若聆其警欬 睹其儀刑 而不覺有悟悅欣適之意則 其所以助發

其慕古嚮道進進無己之心者 爲益豈少耶(答南時甫, 原 14-11)

     라하여 訓․警에 관계되지 않은 글이 가지는 효과를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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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冥曹先生 嘗以鄭圃隱出處爲疑 鄙意 鄭圃隱一死 頗可笑 爲恭愍朝大臣

三十年 於不可則止之道已爲可愧 又事辛禑父子 謂以辛爲王出歟 則他日放

出 已亦預焉 何也十年服事 一朝放殺 是可乎 如非王出則 呂政之立 蠃氏

已亡 而乃尙無恙 又從而食其祿如是 而有後日之死 深所未曉58)

라는 問目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 선생은 

程子曰 人當於有過中求無過 不當於無過中求有過 以圃隱之精忠大節 可謂

經緯天地 棟樑宇宙 而世之好議論喜攻發 不樂成人之美者 曉曉不已 滉每

欲掩耳而不聞 不意君亦有此病也59)

라 하여 사람이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허물이 없음을 찾음이 마

땅하여 허물이 없는데 그 속에서 허물을 찾음이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世人이 ‘成人之美’를 즐겨하지 않음을 한스러워 하고 寒岡에게 그런 병

통이 있음을 꾸짖는다.60)

成人之美란 불필요하게 남의 잘못을 찾아내지 않는 소극적인 의미에

서부터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찾아 이루어주는 적극적인 의미까지를 띤 

것이다.

선생의 李資玄論과 過淸山有感61)은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李資玄은 仁州人으로 麗朝에 登第, 大署丞에 올랐으나 棄官하고 淸平

山에 들어가 蔬食 布衣로 37년간 생활했으며 睿宗이 여러차례 불러도 

나가지 않았다. 東國通鑑에서는 ‘貪鄙吝嗇’이라고 일컫고 혹은 資玄의 

은거가 명성을 위한 짓이라고 했으며, 또 資玄이 田庄을 두어 一方 농

민의 괴로워하는 바가 되었다는 등의 기록에 대해서 선생은 이걸 하나

58) 答鄭道可問目, 原 39-12.

59) 同上書

60) 이에 대해 정몽주 殉節處의 新考察(大丘史學 第十五, 十六輯, 大丘史學會,     

  1978)이란 題下에 文某의 ‘新奇’를 찾는, 해괴한 견해가 발표된 것이 있으나,  

  거론할 가치가 없으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61)  李資玄論은 過淸平山有感이란 詩의 序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原集 1-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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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변정하고 흉중에 즐겨하는 바가 있지 않은 이와 같이 할 수 없다

하여 資玄을 기리고

峽束江盤棧道傾 忽逢雲外出溪淸

至今人說廬山社 是處君爲谷口耕

白月滿空餘素抱 晴嵐無跡遣浮榮

東韓隱逸誰修傳 莫指微疵屛白珩

라는 시를 읊었다. 여기의 微疵란 아마도 李資玄이 田庄을 둔 것을 이

르는 것이겠다. 成人之美란 시비, 비판보다 높은 차원의 것이지만 이로 

보더라도 곁코 선생의 成人之美가 무비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선생은 남의 병통을 발견하고서도 그에게서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으

면 이를 그대로 천양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연명에게서 虛夸의 병을 

찾고서도 도연명의 詩를 애송하거니와 蘇東坡에게서도 그 病痛을 지적

하면서 또한 그 아름다움을 숨기지 않은 것이나,62) 화담의 병통을 지

적하면서 그 학문과 인물을 기린 것이 다 그런 것이다.63) 선생은 顧庵

(丁胤禧, 字 景錫)에게 답한 글에서

湖上一絶 不嫌荊公之爲人 特一時所感 偶合其言 故就和之耳64)

라 하여 湖上一絶65)은 荊公의 爲人을 혐의로 삼지 않고 한 때의 소감

이 우연히 그 말에 합치했기 때문에 荊公의 시에 취화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和詩가 그 시어, 詩意에 대한 관심으로 이루어 지는 것

62) 王甦, 퇴계시학(一), 李章佑 譯, 퇴계학보 21. (서울, 퇴계학연구원 1979)     

 p.73

63) 通錄, 5-35.

64) 答丁景錫, 原 33-7.

65) 出東湖留一日 丁上金景錫 雪中來別. 續 2-13.

     欲將古學驗諸書 嘗笑君愚劇似余 共對湖山看春雪 離愁何用酒驅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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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原詩를 쓴 시인에 대한 존경과는 무관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다시 말해서 ‘以人棄言’을 하지 않는, 공평정대함인 것이다. 더구나 

반의로 화답하는 경우는 하나의 비판이다. 따라서 선생이 두보․도연

명․소동파 등의 시에 和次韻한 것이 많다고 하여 이들을 퇴계시의 연

원으로 보아 선생의 시가 이들의 시에 특별히 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견해가 아닐 줄 안다. 反用하지 않은 경우도 그 

시의 아름다움을 천양했을 뿐이다.

또한 선생은 글이란 사실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龜巖

(李楨, 字 剛而)에게 보낸 별지에서

金先生行實 南冥所錄 可補闕漏 當如令示 別張寫刊爲佳……但…第三   

條 受刑時事節目 太詳太慘令人掩目不忍看 恐只如前錄所云 令觀者 知其

從容就死 足矣 不必如此盡其曲折 如何如何66)

라 하였는데 南冥이 쓴 寒喧堂의 行錄에서 受刑할 때의 절목이 지나치

게 상세하고 참혹하므로 이를 빼고 그전 기록대로 남겨두어, 보는 이로 

하여금 寒暄堂이 조용히 임종한 것을 알게 하면 족하겠다는 것이 그것

이다. 비참한 정경의 서술이 징악의 의미를 보탤 수 있어도 寒暄堂을 

찬양하거나 善을 권하는 데는 아무런 보탬이 없다는 뜻이겠으며 이러한 

면이 선생과 南冥의 또 하나의 다름이라 하겠다.67)

66) 答李剛而別紙, 原 22-21.

67) 南冥은 先生이 弟子들과 天理를 논하는데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 같으

며, 선생은 또 南冥의 그러한 생각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近得南冥書云 近見學者 手不知灑掃之節 而口談天理 計欲盜名 而用以欺人 反 

爲人所中傷 而害及他人 豈非先生長者無以詞止之故耶 請十分抑■之 此說雖有病 

吾輩於此不可不痛自警飭(答李宏仲別紙, 原集 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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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成道의 詩

이제 여기서 선생의 자작시에 대해 자평을 했던 시 두편을 들어 살펴

보고자 한다.

(가) 露草夭夭繞水涯 小塘淸活淨無沙

     雲飛鳥過元相管 只怕時時鷰蹴波          -題池上草亭-

(나) 花發巖崖春寂寂 鳥鳴磵樹水潺潺

     偶從山後携童冠 閑到山前看考槃   -步自溪上踰山 至書堂-

                            ※ 原集의 詩에는 看이 問으로 나왔음

(가)詩는 선생이 18세에 池上草亭에 題한 것인데 이 시에 대하여 艮

齋는

其意深長 與觀書有感之詩 同其意68)

라 설명했고 학봉도 같은 뜻으로 말했다.69)

선생의 시에 대해서 雪月堂은 雪月堂箚記에서

先生少時 偶遊燕谷 谷有小池 水甚淸淨 先生感而作詩云云 謂天理流行 而

恐人欲間之70)

68) 通錄, 2-1.

     觀書有感은 朱子의 시인데 이 시에 대한 선생의 설명이 있다. 

     德弘問觀書一絶 先生曰 半畝方塘一鑑開 言心之全體 湛然虛明底氣象 天光雲影   

 共徘徊 言寂而能感 物來必照之意 問渠那淂淸如許 言何由而有此虛明體段 爲有源  

  頭活水來 明天命之本然矣 (通錄 2-39) 觀書有感은 天命의 本然으로 마음의 전  

  체가 煁然虛明하여 外物을 그대로 비추는 것을 읊었다는 것이다.

69) 언행록, 1-1.

70) 通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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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했는데 설월당의 견해에 따른다면 이 시는 기승전句에서 天理의 

유행을, 결구에서는 거기 人慾이 끼어들까 두려워하는 내용을 담은 것

이 되겠다. 제비가 물결을 찰까 두려워하는 것에서 心性工夫에 대한 선

생의 뜻을 살필 수 있는 詩가 된다. 

선생은 辛酉年(1561, 선생 61세)에 艮齋에게 회답하면서 이 시에 

대해 언급하게 되었는데, 그 때 선생은

當時以爲有得 到今思之則 極可笑 此後若更進一步則 必如今日之笑前日

矣71)

라하여 그때는 얻음이 있었던 걸로 알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매우 가소

로운 것이라 했다.

(나) 시는 선생이 61세에 쓴 것으로 步自溪上踰山至書堂李福弘德弘

琴悌筍等從之란 題下의 詩이다. 이 시에 대해 선생과 艮齋 사이에 문답

한 내용이 여러 곳에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問)

① 所詠 花發巖崖春寂寂 鳥鳴磵樹水潺潺 偶從山後携童冠 閑到山前看考

槃之詩 似有上下同流 萬物各得其所之妙 如何 雖略有此意 恐推言之太過

高耳72)

② 辛酉三月晦 先生步出溪南齋 率李福弘德弘等 往陶山 憩冡頂松下一餉

間 時山花盛開 烟林明媚先生詠杜詩…到玩樂齋 坐節友社梅下 有僧進南冥

詩……因次以贈 又作一絶云……德弘問 詩有沂上之樂 上下同流 各得其所

之妙也 先生曰 雖略有此意思 推言之太過高耳73)

③ 辛酉三月晦…又作一絶云……德弘問 詩有沂上之樂 樂其日用之常 上下

同流 各得其所之妙也74)

71) 同上.

72) 原 35-31.

73) 通錄 3-31 

74) 언행록,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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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 ①은 간재의 問目에 대해 선생이 답한 편지이며 ②③은 각각 

언행통록과 언행록의 기록이다. 세 기록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더구나 통록이나 언행록의 내용으로 보아선 간재가 선생을 직접 만나 

문답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本集에 書簡으로 실리게 되었는지 그 경

위는 분명하지 않으나75) 대략 그 시의 의미는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위의 글에서 그 부분만 떼어 보면

① 上下同流 萬物各得其所之妙

②有沂上之樂 上下同流 各得其所之妙

③ 有沂上之樂 樂其日用之常 上下同流 各得其所之妙

와 같아서 ‘上下同流’가 어디서나 똑같이 일컬어지고 있으며, 전체를 종

합하면 ‘有沂上之樂 樂其日用之常 上下同流 萬物各得其所之妙’로 정리된

다.

위선 上下同流는 맹자에서

夫君子 所遇者化 所存者神 上下與天地同流76)

라 하여 군자의 일을 지칭한 것이 된다.

다음으로 沂上之樂은 논어에서 曾晳이 말한 樂이다.77) 子路와 曾晳 

冉有 公西華 네 사람이 공자를 모시고 있을 때, 공자는 그들에게 남이 

자기를 알아 준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그 뜻을 말해 보라 한다. 이 때 

子路 冉有 公西華는 모두 나라를 얻어 ―나아가서―다스리는 일을 하고

자 하지만 오직 曾晳(點)만이 세사람과는 달리

75) 言行通錄․言行錄의 기록 중 德弘問 이하의 것은 간재의 편지 문목에 대한 선

생의 답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닌가 한다.

76) 맹자, 盡心篇, 上 13.

77) 논어, 先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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莫春者 春服旣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78)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을 듣고 공자는 曾晳의 뜻을 허여한다. 공자가 曾

晳을 허여한 까닭에 대해서 集註에서는 

曾點之學 蓋有以見夫人欲盡處 天理流行 隨處充滿 無小欠闕 故其動靜之

際 從容如此 而其言志則 又不過卽其所居之位 樂其日用之常 初無舍己爲

人之意 而其胸次悠然 直與天地萬物上下同流 各得其所之妙 隱然自見於言

外 視三子規規 於事爲之末者 其氣象不侔矣 故夫子嘆息而深許之79)

라 하였는데 결국 이것이 ‘樂其日用之常 天地萬物 上下同流 各得其所之

妙’로서, 바로 (나) 시의 뜻과 같은 것이 된다.

공자가 曾點을 허여한 까닭에 대해서 程子는 曾點의 뜻은 성인의 뜻

과 같아서 곧 요순의 기상이 되는 것이며 曾點은 狂者로서 능히 일을 

해내지 못하지만 그 뜻은 알았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주자는 또

莫春――生物 暢茂之時

春服旣成――人體和適之候

冠者童子――長少有序而和

沂水舞雩――魯國之勝處

浴風詠歸――樂而得其所

라고 설명하고

夫以所居之位而言其樂 雖若止於一身然 以心而論則 固藹然天地生物之心 

78) 同上

79) 同上

     程子는, 공자의 뜻은 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만물로  

 하여금 그 性을 이루지 아니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을 曾點이 알았기   

때문에 공자가 허여한 것이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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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人對時育物之事也 夫又安有物我內外之間哉80)

라 덧붙여 이 즐거움이야말로 物我, 內外가 일체된 경지의 즐거움이라 

한다.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선 이미 앞에 인용한 집주에서 보는 것

처럼 ‘人慾盡處’가 전제되는 것인데, 人慾이 다한다는 것은 바로 성인․

군자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선생의 시 (나)는 결국 이런 경지에서 우러나온 시이며, 간재는 선생

이 도달한 경지를 간파하고, 그 점을 분명히 하고자 질문하고 기록했던 

것이다.

시 (가)에서 천리의 流行을 보면서도 그러나 인욕이 끼어들까하여 두

려워 하던 것은 성현이 되기 위해 학문을 쌓을 때의 일이었으며, (나)

에서는 이미 선생이 그 경지를 넘어 서서 새로운 경지에 들어 섰던 것

임을 알 수 있다. 시 (나)는 꽃은 꽃대로, 새는 새대로, 봄은 봄대로, 

물은 물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각기 그 자리를 얻으

면서 그들이 천리에 맞게 한데서 조화되어 조그마한 결점도 없는, 道의 

상태를 읊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鳶飛戾天 魚躍于淵이며, 天光雲影인 

것이다. 이런 경지가 六曲 言志의 끝 시조에서

春風에 花滿山고 秋夜에 月滿臺라

四時佳興ㅣ 사름과 가지라

며 魚躍鳶飛雲影天光이ㅏㅿ 어늬 그지 이슬고

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선생과 간재 사이의 다음과 같은 문답은 

퍽 시사적이다.

(問) 一日操存之時 少無走作 又不昏冥 心神灑落 胸次無礙 無一點些事 

如春日正暖 百物和暢 溪水潺湲 山花爛開 林鳥嚶鳴 有難以言語形容

80) 同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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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 此是好境界 每存此而不忘 甚好 但有求思之意則無此境界81)

操存할 때의 경계가 바로 시 (나)와 같은 것이지만, ‘求思’ 하려는 뜻

을 가진다면 이와 같은 경계가 없다는 것이다. ‘求思’ 없이 얻게 되는 

경지, 그 경지에 도달한 선생은 그리하여 自銘에서 ‘乖化歸盡 復何求兮’

라 하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시 (가)는 立志의 시로서, 성현군자가 되는 도정이 나타나 있다면 시 

(나)는 耳順을 지난 성현의 심지가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해서 시 (가)

는 성현이 되기 위한 시요, 후세를 감계하는 시인데 대해 시 (나)는 성

현이 되어 저절로 우러나오는 시라 하겠다. 이처럼 시 (가)와 시 (나)

는 완연히 다른 경지에서 창작되었기 때문에 선생은 시 (가)를 두고 ‘可

笑’라고 평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 (가)가 求道의 시인데 대해 

(나)는 成道의 시이다.82)

도산십이곡은 乙丑年에 창작된 것이므로 辛酉年에 지어진 (나)詩보다 

4년 뒤의 작품이다. 도산십이곡에 대한 고찰에서 이 점을 간과한다면 

큰 오류를 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Ⅶ. 結  言

선생의 구도는 은거가 아니라 立言垂後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졌던 것

이고, 退居하여서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繼起的으로 이루어졌던 進

과 退가 다 ‘有爲’의 의의를 가지게 된다.

立言이란 그 자체가 문학―광의의 문학―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

81) 通錄 2-21

82) 이에 대해선 선생의 시에만 한정시켜 말한 것이다. 이 詩 외에도 많을 것이다.  

 이에 선생의 학문이 그러했음을 학봉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先生之學 私欲淨盡 天理日明 物我之間 未見有彼此町畦 其心直與天地萬物上下

同流 有各得其所之妙(언행록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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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따라서 문학은 창작되어야 하며, 창작된 작품은 正心의 효용을 가

지기 때문에, 문학은 소홀히 할 수 없고 立言하는 주체가 道學者일때, 

이미 문학과 학문은 相須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立言의 주체인 작자

에겐 지속적인 노력-학문적 노력-이 요구되며, 그 지속적인 노력의 결

과로 나타나는 작품은 垂後-傳播가 포함된다-하기 때문에 문장은 하나

의 公器로 이해하고 다루지 않을 수 없다. 道文이 相須관계를 이루는 

것은 유학자의 문학이며 이런 관점에서 선생은 문장가의 문학과 場屋문

학을 비판한다. 문장가의 문학과 場屋문학에는 名․利의 욕망이 개재하

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이 공기로서 만세에 유전되기 위해선 법규에 맞아야 하고 많

은 단련이 요구되는데, 이 과정은 마음이 주재하는 상황에서 작가가 문

학에 쏟는 정성이며, 이 때 문학은 결코 심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선생의 문학작품이 가지는 중요한 특질은 規戒함이 많은 데 있다. 그 

내용과 정도는 적절하고 분명하다. 誇張․奇異․駁雜을 배격하고 온유

돈후하게 권면한다. 이와같은 規戒․권면은 현실적인 대상을 가지기 때

문에 선생의 문학은 현실과 연관되며 선생이 발견한 진리가 바탕에 깔

렸기 때문에 영원성을 지닌다. 또 하나의 특질은 권선이다. 선생의 사

상 바탕엔 ‘人性은 善’이라는 전제가 달려있다. 그것은 理優位의 세계며 

대립의 세계가 아니고 조화의 세계다. 그 性善의 또다른 표현이 작가․

작품의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는 成人之美다.

선생의 문학을 求道의 문학-성인이 되기 위한 문학-과 成道의 문학-

성인의 문학-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成道의 세계는 인욕이 없어지고 天理가 그대로 유행하는 세계며, 이

세계야말로 유학자의 이상이다. ‘花發岩崖’의 시는 그 세계를 읊은 것이

며, 이 시는 유가문학, 특히 도학자 문학의 극치라 할 수 있을 것이

다.83)

83) 선생의 만년에 쓴 시에 대하여 다음의 견해는 매우 적절한 것이라 생각된다.

     ‘陶山一帶는 말하자면……｢자유의 공간｣ 바로 그것의 구현이었다. ……이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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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십이곡이나 陶山雜詠 등은 賞自然의 문학이 아니고 도에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그 세계의 즐거움을 노래한 도학자 문학의 또 하나의 극

치로 생각된다. 요산요수속에서 도의를 즐기고 심성을 기르는 즐거움을 

갖고, 시조, 칠언, 사언, 오언으로 다채롭게 표현한 이 작품은 導體가 

구현되고 문질이 彬彬한 성인의 문학이라 할 것이다.

     는……단순한 서정시는 아니다. 그것은 淸淨 또는 淸眞의 세계의 표상이고, 이  

     淸淨 또는 淸眞의 세계는 다름 아닌 天理의 세계다. ……이 세계에 퇴계는 사  

     변적으로 悟達할 뿐만 아니라, 정감적인 합일에까지 이르려 했던 것이니. ……  

     天理의 세계에의 도달은……｢정신의 절대자유의 경지｣……종교적인 悅樂의 경  

     지이기도 한 것이다.’ (李東歡, 앞의 논문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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